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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– 3108  신문윤리강령 위반   

일간스포츠    발행인  홍  성  완

주 문

  일간스포츠(isplus.joins.com) 2018년 2월 9일자(캡처시각)「현직 PD “고현정, 

차에 매달린 채로 끌고 다녀..”」라는 제목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 

이 유

  1.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<캡처시각 18. 2. 9. 14:26>

 『현직 PD들 “고현정, 재떨이 집어던지며 미친X” 충격 주장

  입력 2018.02.09 08:58 수정 2018.02.09 09:24 

  고현정이 '리턴' 하차와 관련해 제작진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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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에도 제작진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. 

  한 PD는 "드라마 '대물' 출연 당시에도 제작진과 마찰이 있었다"며 "당시 PD가 

고현정의 연기톤을 지적하며 재촬영을 요구하자 자신의 밴으로 돌아갔다. 당시 C

P였던 본부장이 배우를 설득하기 위해 밴의 문을 여는 도중 차가 출발했고, 본부

장이 수 미터를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 갔다. 당시 큰 사고가 났을 뻔한 상황이

지만 빌면서 고현정을 붙잡았다"고 전했다. 이에대해 당시 CP는 "장소가 여의치 

않아 밴에서 이야기 했을 뿐"이라며 "사실 무근"이라고 부인했다. 

  또한 2012년 토크쇼 '고쇼' 에 제작진으로 참여했던 관계자는 "고현정이 녹화 

도중 연출진, 스태프와 마찰이 생기자 방송작가들과 PD에게 막말을 하고, 휴대용 

재떨이를 집어던지기도 했다"고 했다. 이 관계자는 "길어진 녹화시간에 대한 양해

가 매니저를 통해 전해지지 않아 스태프와 고현정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"며 "그 

과정에서 감독과 스태프가 고현정에게 재차 사과했지만, 방청객이 꽉 들어차 있

는데도 소리를 질렀다"고 했다. 이어 "작가들을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, 

심지어 재떨이를 PD중 한 사람에게 던지고 '미친X'이라는 말을 했다"고 덧붙였다.

  이에대해 고현정 소속사인 박영기 아이오케이컴퍼니 실장은 "사실무근"이라는 

입장을 밝혔다. 그는 "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나왔는지 

모르겠다" "드라마 '리턴' 하차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기로 했다"고 밝혔다.

온라인 일간스포츠』

<http://isplus.live.joins.com/news/article/article.asp?total_id=22357762> 

  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  

  위 기사는 고현정이 드라마 ‘리턴’에서 하차하는 것을 계기로 PD 등 방송 관계

자 2명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했다. 과거에 고현정이 CP를 차에 매단 채 수 미터 

달렸다거나, 한 PD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욕을 했다는 ‘증언’이 그것이다.

  그러나 해당 CP는 “사실무근”이라고 직접 부인했고, 재떨이를 던졌다는 사례와 

관련해서는 고현정 측이 “사실이 아닌 이야기”라고 밝혔다. 그런데도 네이버 뉴

스스탠드에「현직 PD “고현정, 차에 매달린 채로 끌고 다녀..”」로 제목을 달아 

기정사실화했다.

  이는 기사 내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고현정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

http://isplus.live.joins.com/news/article/article.asp?total_id=223577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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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「편집지침」①(표제의 원칙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

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5)

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「편집지침」①(표제의 원칙)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

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.

2018년 3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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